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敎養讀뿜의 목표 

1. 혜 <교양독서의 분제>가 제가되는가? 

ZJ 죠 쳐 
D 0 2. 

이 시점에서 교양복서가 문제되는 까닭은 무엇인가? 그 까닭은 두 가 

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윤끼 한다. 당연한 추본이지만 따땅히 청소년 

들에게 행해져야 혈- 교양독서가 제대로 섣현되지 않고 있거나 청소년달 

의 독서가 그 길을 잘못 닫어서고 있기 때문힐 것이다. 그리하여 그것이 

국가와 사회의 장래에 비추어 석각한 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열 

터이다. 

청소년들의 독서와 관련된 우려할 만한 현상을 몇 가지 예시한다면 다 

음과 같다 

1) 독서의 質과 훌의 문제 

청소년들의 독서에서 첫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독서의 잔파 양이다 우 

선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다. 입시에 종속된 교육 상황에서 교양올 쌓기 

위한 독서가 자리잡기 힘든 측1건도 있다. 그나마 여가에 좋븐 책을 읽기 

보다는 상엽적 통속물에서 위안을 찾는 정도이다 일반 대중 역시 ]리해 

서 본격문학이나 수준 있는 교양도서는 별로 읽 시 않는다. 책음 가장 많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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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읽어야 할 대학생칠조차 강의에 펠요한 깎고 1고깨는 물론 주교재조자 

구입하;.'1 않는다. 셰간지릎- 정기구~독하는 학생은 가의 없플 뿐딴 아-니라， 

등하교 시간에 주::.i~ 브는 것븐 .J.포츠선문이다 그나마 얽긴- 책도 수준 

이허-의 갓단이어서 학생윤이 구염해 딘라고 도서판에 신청하는 책둡은 Ì1L 

수갈이 그 수준윤 사전에 점검해야 한 정도이다 대학생듬이 이랴니 강 · 

고생플의 처지가 아떤지는 불문가지이다. 

2) 技術로서의 독서 

초 • 중 · 고 교육이 대학엽시에 예속되어 있다는 것은- 누구나 지작파는 

인이지만 그 대안븐 썩 명쾌하지 않다. 주입식 교육윤 탈펴하자니 ~ùl사의 

재충전에서부 터 ~uL파파성의 새편 파 도서판익 정서수에 이닫기까지 품어 

야 할 난저l 가 힌둘이 아니다- 이런 상황에 수학능펴시험파 논술 시험(때 

학벨 본고사)이 실시되사 학교 현강에서 기껏 하는 엘이 선문사섣 읽기 

아니면 요약이나 논시 선개의 i，llJ>음ι 습득하는 얀에 주력하는 것이다. 

사색블 동반한 꼭서가 아니따 시험문세품이륜 하고 있까 센이다 목석은 

수단으효’- 치환하는 솜씨 이한바 요링이 교육현성은- 서배하든 한 고l양꽉 

서란 요원한 힐이 아닐 수 없다. 

3) 대체가능물로서의 독서 

학생들에게 “생활하는 중 어떤 상황에 「꽉서」플 해야 되 겠다는 생각이 

납니까?"하고 불었더니， 상당수가 ‘시간적인 여유가 생겼쓸 때’라고 대답 

했다. 이 대답은 두 가지 의미촬 함축하고 있다고 본다. 하나는 독서란 틈 

나는대로 해야 하는 중요한 엘이라는 생각이다. 즉， 여가블 이용하는 여러 

가지 빙법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이다라는 생각인 셈이다. 그라나 보다 중 

요한 것은 ‘독서란 여유가 있올 때 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’라는 생각이 

다. 중세의 선비처럼 생활이자 파엽이 아니라 일종의 부엽이며， 그것도 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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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 가능한 것들 중의 하나인 셈이디. 그래서 ‘심섬할 때’， ‘시간을 보내기 

위하여’ 책을 읽는냐는 답변이 거침없이 나오는 섯이나. 그라니까， 오늘단 

독서는 속되게 비겨보자변 ‘오징어와 땅콩’ 의 동객이 지도 한 셈이다. 

4) <읽는 문화〉와 <보고 듣는 문화> 

오늪날 청소년틀은 책은 별로 읽지 않으떤서 영 상매체에는 대단한 매 

력올 느끼고 있다. 독서 대선에 영싱매체에 쟁소년달이 보다 많은 판섬윤 

갖는 것 자체는 탓할 수 없다. 문서1 깐 <밝는 문화/와 <l낀고 듣는 문화> 

의 차이에 있다 영상매체룹 풍한 보고 감는 문화는 각불식 향유블 넘어 

서지 못하는 경향이 었다. 그라니 가， 영싱미}처l 쉴 동해 보고 단는 정꾀， 또 

는 즐거움이 지급까지 개인의 인 석환성 A 문화 딴선어l 중선식 역할윤 해 

왔던 독서， 곧 읽으면서 사색하는 꽉서의 역한을 대체하거나 뛰어념닫 수 

없지 않느냐 하는 우펴가 생김 수밖에 없다. 

독서는 인류가 창조하거나 발진한 가치쉴 두루 공유힘으로써 개개인의 

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뜰 빨전시키는 행위이다. 이렌 독서의 본질이 심 

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 오늪남의 현실이다. 따싹서， 독서얀 왜 하는 

지에 대한 재인식이 필요하다. 이하에서 오늪날 지}인식되어야 할 똑서의 

목적에 대해 역사적 판점에서 약간의 논의할 해보기로 한다. 

2. 중세의 독서와 근대의 독서 

한 사회 또는 시대가 자기 정체성을 상실했을 때， 헝-용 과거에서 ~J. 선 

범을 찾는다 서양의 경우 그것은 古典古代， 즉 인류의 유년시대 또는 황 

금시대라 볼렸던 희랍이었고， 동아시아의 경우 ‘정상적 아이’가 아만 ‘조 

숙한 아이’라고까지 볼렸던 :f\;;( 활股周)였다. 서양의 문예부흥시대가 희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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람Pr 전밖으로 삼은 것과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에서는 -fL f 이래로 代

( UW1z!f ì 가 섣행되딘 사대)홀달i 전 t밖F캠1 으f보보님i- 삼았다. }，I얀t 

↑심l 윈강뀐l 사싱고파} J죄쉐헤11:싸씨*씨朴1，、한 표현이 죠화룹 이루었던 先쳤시대의 1', 'x.에 그 기 
반윤 누었던 것이다. 

l넨더1 동아시아에서 u꿇좌의 경우 그 전범은 아무래도 중세의 ;<.]식층 

에서 잦아야 띤 것이나. 지삭층은 ::\]배층파 거의 일치했으니(중세 해제기 

에는 어긋나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지만) 사설상 중세콸 이끌었던 

증식겨1 층이었다. 우리의 경우 l λλ( 1: 二 펴 t암人， 從政 二 人 I、)랴는 용어로 

포판하던 집단이었다. 이탈에게 ，]~i ，4}는 JI:Vi Ó ] 였고， 독서의 ~7~1<j，센] 순서 

까 ιl 사회 선처1 9] 차원에서 정하!져 있었다 소화， 대학 : 논 C아 : 맹자 중 

용， 시경 : 서정 . 주역 ， 'k ，;~ : /1 ’쐐 : iLlÍ 總 등의 순서가 그것이다. 어디까 

지 얽였느냐가 곧 어디까지 성상했느냐와 같븐 것이었고， 독서의 꼭표는 

현산삭으보는 'f‘Y 人으쿄의 진춤이었지만 보편적으로는 맹l人μ j’의 정지에 

도달하는 것이었다. 따라서， λ j ’ 이래의 독서단 ‘"끽淑짧Ffl ’ 였다 즉， 사 

괄유 관J동하는 찌l너의 탐구와 얀격완성의 과정을 농시에 추구하는 것이 

공 독서였다 울환 fl 챙 진출윤 주목적으보 하는 부류와 j떠씬派 빛 조선 

후기으] h'빙派 사이에 독서의 궁극적 목석에 차이가 있었지만 조선시대 

선비닫에게는 이것이 그 기 본판이었다고 헬 수 있다. 

난내에 갑어오면서 이러한 양상은 크게 단라졌다 똑서와 판련해서 중 

세와 간대의 차이룹 싼펴보자띤， 첫째， 지삭의 대승화 현상윤 뜰 수 있냐. 

중세에는 동아시아 문화권의 共 1 ，，1 'x.테인 {꽃 ι으로 1] "i-펜 문헌음 지비l 집 

단만이 si 짐했었는데， 이제는 자국어로 배우고 가프치면서 모든 사람이 

지식에 접단할 수 였게 되었다. 둘째， 사회 주도감9] 띤화찰 둡 수 있다 

근대민족국가의 수립파 판련해서는 ‘ 11.;’에서 ‘|때찌’으보의 전환， 단대적 

사회， 푼화와 관련해서는 ‘ rU띠’ 의 등장이 그것이다. 

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식의 때중화는 학교교육 중심으로 순조롭게 이 

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민족 구성원이 ‘國1:(’과 ‘ !\il(’으로 제대로 재 

풍합되거나 형성되었단가 하는 판단에는 여러 가지 유보 사항이 있다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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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 수 있다. 볼판 가장 큰 이 유← 우피 91 간니}가 판 삭까지시내와 관l 만사 

대로 이어진 에 였다， 그렇지만， 의듀!- ~11~ 육이 펙 rJl되고 대학(학부 )j，[육이 

교양교육의 성향윤 강하게 띠단 지난까서도 ‘시낀감이 샤가 싱 체성 단 까 

졌다.’ 고 단언한 자선은 없다. 가혹하게 만하여 오뇨난 인반인이 인 사하 

고 있간 시민정신븐 ‘고발성선’ 수준이다. 1써4년의 갑선정변에서 l써)까f 

9] 갑오개핵까지펀 부단주이지 염는 부 ~'r~ --ç:.아지 새핵이라고 만하듯 ι] iJL 

도 ‘시민없는 시넨사회’라간데 우리 사회악 약선이 았다고 캔마. 게나가 

산엽사회로 빠균게 찬입하1판서 11If 엮휠， 7] 반-。모 했민 증서l 어! 형성권 ~l 

문-석 J1L양에 대한 외경선조자 시간}섰냐 Ll'i 니까 ~7-1.~1 사회륜 주 R 히 1 

집단의 자기정처l 성 상션이 사회 낀부문에 이녀 사 ^1 분애간 L-- 싱시키:，1. 

있는 갓이디 

한 사례판 갈어보자. 한잊합빙이 꾀였완 uH tf~ 사{ 꾀ι 。l 셔김힌 이유'" 

jJ/、이 아니라 앓맨 때문이였나.~ r ~ ~-선맹 λW[r~1서시f) J 이l 샤 :E 션양 (:ol1 H] 

숭한 작이 없으므로 JJ〔묶 니}서1 위 팍은 수간 없나 L' 파，J ' 는 .L이나 오 1써 

년 동얀 선 U] 륜 낀 l:-l~ 나바가 밴했는데， 그 선비시 ~.!ö] 았관 수 없다고 

했다. 반면에 채만식의 「대평젠하」이1 녁 ff 식우l 은 4시 Ik~ol] 서1 시1 산판 빼잇끼 

는 등 막섞딴 피해륜 닦하고 만 꾀 ‘우 2] 만 빼놓고 아사 망하}파.’고 션규 

했다. 19 세가 말에 경제전， 선분삭으i)_ 상승하던 οl 평민은 국가와 사회 

가 자선의 딴잔에 견램판로 약용하지 서간없이 이덩!개 선언한 끼이다. 개 

인과 집단， 개인파 사회 나아가 개인파 국가 시이에 공동운명의삭이 였 

윤 때와 없판 때의 차이는 이 차런 극.1정힌 섯이디. 

이 공동운명의시은 개새 ~l 스~，: 3~~의 각성에서 이푸어지는 섯이 잔된 

것이다 독서든 사회작 촌재 1긍서 9] 자기(다불어 석끼)와 우주식 족 ~H 51:~ 서 

의 자기(자기델 삼기)촬 동시에 상찬하는 까정이라는 점에서 오단단 사회 

구성원의 자가 정체성 확립에 가상 유-용한 방볍이L'} 한 수 였다 .. ~1 년 섞 

에서 오둡1날 꽉서의 힐반객 익의 킥 찾플 수 였음 서이[]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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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교양독서는 〈사람다운 사람〉익 형성플 위한 것이다. 

우 i! ]9] 주저l깐 초 · 숭 · 고 학생닫의 꽉서 복표활 섣정하는 데 있다. 이 

점에 .lt:탄하기 위한 하나의 우회로로서 초 .. 숭 · 고생뜰의 사회적 위상을 

점 겁해 판 펠요 가 있다 윌「본 오 늪달 대학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되어， 

대한Jl~육이 사회 서도층이나- 지삭 전문인-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 이-니라 

익반 ~l~양~JL육의 성격플 강하게 띠는 측떤도 있다 그랴나 여전히 고J1L 

판업자의 대다수-간 바료 사회에 전출하고 있다 따라서 ::îl.듭학교 교육이 

연반 대증이 반는 저l 도 교육의 마지막언 샘이다. 

사회 ~J'-성윈 대다수의 학럭이 jI졸이라는 점은 가꾸로 초 · 중 · 고 교육 

이 A] 양하는 ll}가 무엇인지룹 만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. 지급 현재야 대화 

입사갚 위해 뒤탈려 였다는 ll] 만윤 거듭 딴고 있지만 원칙적으보 따진다면 

우바 사회가 딴선석 형대보 유지관 수 있도-꽉 그 사|로운 구성원을 교육하 

여 층윈하는 제도이다. 다시 발하띤 고등학':llL까지의 교육은 우리 시회의 

연반삭 가치 A] 향에 동참할 수 있는 언간플 쥐러내는 것이 목적인 셈이다. 

이렌 측변에서 바라본다면 초 • 줌 • 고생뜰의 교양독서가 어떤 위상을 

차지하는지 분명해친다 학.Jl~ .llL 육의 펀표가 그러하듯이 ..ïlL양판서 역사 

이뜰윤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윈으로 만갈어 내는 것을 목석으쿄 할 

수 있다. 그런데 암에서 조급 ̂ ]석했지만 우리 사회 구성원룹의 자기정체 

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 사회가 부엿윤 지향하느냐 역사 

문제가 될 수 있다. 중세에서 딘-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식민지와 분단이 

라는 민족적 고통을 겪었거나 지금도- 겪고 았고， 아 파정에서 근대의 시 

기초상을 분명히 가지지 못한 채 후기산업사회에까지 뜰어선 젓이 오늪 

달 우리의 현실이다. 그러니까 근대사회의 구성윈으로서의 시민의 육성 

은 여 선히 우리 초 • 중 • 고 교육익 중심 적 과저l 라 할 수 있다. 

따라서， 초 • 중 · 고생탈의 교양독서의 목표 역사 힐차적으로 여기에 둘 

수 있다. 즉， 이들이 우리 사회의 다수판 차지하는 사땀늪이 되었음- 때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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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뜰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바 속에서 삶의 가치판 찾고 샅아갇 수 있 

게끔 돕는 것이다. 우리 사회플 지탱하간 기반이 ν1-i!. 있는 이갈은 Hegel 

식으로 말하띤 째J￥「애 11.\j 人(erhaltende lndividuurn)에 끈사판 섯이다. 한 

사회의 일상성을 유 지하는 사람날， 또는 풍성 j、씻이라 부 T:; 깐 집단에 이 

들이 속한다고 할 수 있다. 그라니까 우리 사회가 분벙한 자기 초상이 없 

다는 것은 곧 그 구성원틀이 획고한 지기 정체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

문맥애서 독서는 왜 하느냐의 진문을 우리 사회에서 뜩서는 왜 펼요한가 

라는 질문으로 바꾸어 본다면 _-1 대답은 “(초 · 종 · 고생의) 팍서는 괴양 

있는 시민형성을 위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올 깃이다. 

그렇다면，<시민적 교양은 무엿인가>라는 볼음이 뒤따픈다. 중세 선분 

사회에서는 선분에 따른 외양을 제대로 갖추었는지， ι돼은 있는지 여부 

등등 그 지표닫이 객관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 끈대에는 이 러한 자표가 

객관화되지 않고 있다. 우랴는 중서|의 ‘ { μ r ’에 대응하는 끈대의 

‘시민 · 교양인’이란 등식만 상성하고 있을 뿐이다 .fL J’가 평생 사표한 

존재가 써公인 것처럼 모방파 추구의 대상이 가시화되지 않는 것이 근대 

시민사회의 특정인지도 모른다. 다만 잠정적으로 “자유와 띤주에 대한 푸 

철한 인식을 기반으로 하여 자아와 세 ll1의 관겨l휠 조화롭게 유지하는 시 

민”으로 규정해 보면 어떨까 힌다. 자유와 민주는 간대사회의 이낚이고 

끈대적 개인은 신분적으로 구획되지 않고 개인익 자받성에 기초하여 세 

계와 관계륜 맺고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， 사회의 안정파 밀접한 관겨l뜰 맺 

고 있든 유저적 개인들이 대중성， 임상성에 함판되지 않는 사민적 삶(창의 

적 삶， 문화적 삶)을 영위하게 하는 방법으로-서 폭서가 고려되어야 한다. 

그러나 한편으로 힌 인간의 언격을 특정한 역사 밴잔단계의 사회상에 

종속시킬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팔 수 있다. 한 인간에게 사회란 우선 

주어지는 젓이므로 그 인간에게 주어진 사회의 가치와 규범을 연방적으 

로 강요할 수 없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다. 개인과 사회의 관계플 어떻 

게 정립할 것인가는 인류의 영원한 과셰이거니외 어떤 사회활 삼뜬 한 

개인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있는 삶을 삼 권리플 까지고 있는 것이니. 그 



200 국어교육연 ]L(l994. vol. 1) 

리고 인류 역사는 기본적 _(:L_~ 사란닫게 λ1.는 사회꽉 지향해 왔:)1 ， 얀으로 

도 그던 섯이다. 따라서， :iJL양있단 시민의 형성플 위한 갓이라는 .J:iL양독 

서의 본-표룹 보다 보편석언 목표보- 확대한다띤 〈、사란다분 사란의 형성> 

윤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

4. 교양독서는 <개성적 삶>을 잘가 위한 것이다. 

역사 학생둡에서l “생환하는 증 어떤 상황에 「폭서」랄 해야 되겠다는 

생각이 납니까()"이-고 붉었더니 “타인과의 대화에서 모 i츠는 부분이 있플 

I대” 또는 “대화나 토판 증 J 주 λn 에 대해 자선의 주저l 성이 부족하다 ~i1 

느낀 때”라고 단변한 경우가 끽시 않았다. 이 답변은 여랴꼬보 음미후J. 깐 

하다고 판다 우 선 이갓은 자선이 속하고 있는， 또는 소속하고자 희망하 

1 • 집단의 ;zl 석 수준융 상정하jl. 그것에 도단히려 하는 의지릅 가서고 

있응올 나타낸다. 지적 욕구 I;"'J 1 하고자 하는 욕구 등이 여기에 짤l' 1 였 

다 그런가 히면 여러 복소리 증 사 ~/l 퍼소리렐 L리내지 위해서는 독서 

한 해야 한다는 인삭이 깔려 있나 다픔 이년 자기룹 팽성하 /1 위해샤는 

꽉서가 가장 유용하다는 인식언 샘이다 

여기까지 이므는 데는 벚 사지 잔딴계가 있다. 

1 ) 동물과의 구별의식 : 인간은 동-물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

것음 탈파하고자 하는 의식삭 노력을 한다 웅녀가 사람이 되기 위 

해 고난을 겪 었다는 단군신화는 인류의 문화가 동 판로부터 의 구분에 

서 비롯됨달 말해 준다. 

2)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 : {~J魚가 .fL T 의 아뜰이 라고 해 

서 자동으로 및人이 되 지 않듯이 모뜬 인간은.<처음부터> 배워야 

한다. 인간의 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접적되어 있는 곳이 언어이고 

이 언어를 재료로 생각파 사상의 집짓기랄 해 놓은 것이 책이다. 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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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서， 세계와 인생을 콩시적으로 이해하고 인삭하，- 데이l 늠 꽉서가 

첩경이다(동시석 간접체험). 

3) 세계약 확대 : 증세에는 단일 문회권 속의 시}변 →!}-사 속에서 삼았으 

나 근대에 와서 세계적 차원에서 싼아가게 5:] 었다 낭시에 사회」’l 학 

과 자연파학 쪽의 발단로 인해 인문적 교영:만으파간 헨 rH;쉰- 산지 7) 

힘뜰게 되었다. C. P. Snow가 「두 개의 문화와 jJt학핵명」이리는 '5lj 

에서 현대 시-회에는 인운파학파 자연과학에 ;]만 Fr 분 누 새의 -, T 

화가 있고， 그 사이에 단선이 있다는 문제감 제가하 -1 1. 았삿이 이 ~n 

는 인문학적 교양에 못지 않거l 자면파학석 JI~ 양-): 풍요하거] -"]였디←. 

이처럼 인식하거나 이해해야 할 세개의 영역이 검차 늪어니까 때문 

에 :'L 전처l 식 탈에 접 jf히 기 위해서는 독샤어l 익손한 수밖에 없다 

(공시적 간접체험). 

이상의 단계는 결국 타인파의 관계에서 요구되는 독서의 목식이다 그 

런데， 옛부터 학문에는 채人之댄파 채니之썽이 있다고 했듯이 독서는 궁 

극적으로 쩌니之별으로 귀결된다. 친리블 체득하여 :-L 것음 실천하는 것윤 

참된 독서라고 과거의 선비룹은 보았거니와 독서륜 풍한 세계 이해 및 

타인의 체험이나 사상의 공유는 궁극적으로 자가 자선의 독자적인 세계 

를 구축하가 위한 것이다. 붉폰 세계로부터의 고합을 위한 것은 아니다. 

근대에 와서 개인이 유별나게 문제가 되었는데， 그것은 곧 내띤세계의 

형성문제로 귀착되었다. 시민사회의 규착은 지키되 개인의 내띤윤 어떻게 

풍요롭게 가꾸느냐가 근대인의 자기완성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던 것이 

다. 따라서 인류가 쌓아온 문화익 성수쓸 책을 통해 만나고 대화하늪 내 

밀한 공간이 곧 그러한 내변세계의 바탕이라는 점에서 뜩서는 <개성적 

삶을 살기 위한 것>이다. 중세에는 修디펌人 .f IJ뽑펴物을 위한 독서가 강 

조되었다면 근대에는 내면세계갚 가진 개성적 삶플 위한 독서가 강조펜 

다고 하겠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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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독서는 문화이다 

팍서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문화이다. 어떤 정보활 할기 위해 책을 읽는 

다고 할 때， 독서는 단지 수단으보 보엘 수 있다- 그러나 어떤 정보샤 한 

사람에게서 펼요한 어떤 사럼에게 전달되는 과정 또는 어떤 정보뜰 책을 

통해 습득하는 파정은 곧 문화이다 지식 탐구의 션파가 결집펀 책 역사 

문화이시만 그것이 독자에게 읽혀져 지식 내용이 선파뇌거나 새펴운 지 

석 견파로 확산되는 파정은 인류 문화 웅 가장 숭요한 젓이다， 득히 jlL양 

독서는 어떤 특정한 부문에 한정된 지식음 얻기 위한 독서가 아니라 인 

격형성에 주안블 두기 때문에 그 가치가 가장 크다고 헐 수 있다. 의식주 

(갔양í L)가 인간플 위한 기초석인 문화라면 교양북서는 생활 속의 인간플 

언류의 이상으토 이끌어 올리는 ~IL납한 문화이다 

독서플 수단으로 보는 관침에서 벗어나 독서 자체가 인간이 장조해 낸 

홀륭한 문화라는 점이 새롭게 인삭되어야 핸다. 정약용이 ‘독서는 인간의 

세힐 가는 밝은 일(밤얀암人 lilJ 쩌 -{야 해훤)’ 이라고 했듯 자선의 삶플 풍요 

롭게 하고 사회블 발전시키는 방법이자 문화이다. 


